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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 말

“임신과 출산, 그 지식 형성과 재생산”

여성의 임신과 출산 기능은 수천 년 동안 가부장제가 생물학적으로 성

차(性差)를 의미화하고 남녀차별을 정당화해온 근거였다. 그런 만큼 임

신과 출산은 다양한 지향을 갖는 페미니즘 이론이 계속해서 주목해온 화

두였다. 또한 현대에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산(多

産)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가 하면, 유교문명권의 

태교 전통이 21세기 자녀교육의 열기로 인해 과도한 조기교육의 형태로 

왜곡되는 경향도 보인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각종 관념과 제

도는 원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계속해서 변해왔으며 지역과 사회마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여기에 기획논문으로 실린 네 편의 글은 20세기 이전의 임신과 출산

에 관련된 고고학적, 의학적, 사상적, 문화적 접근을 통해 그 지식의 형

성과 재구성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임신ㆍ출산에 관한 지식이란 단지 

산부인과적인 의학적 정보 지식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식이란 사회적, 

문화적으로 생산되는 일련의 관념과 제도, 의례와 사회구조, 일상생활의 

관행 등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다. 지식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

식이며 권력관계가 구성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제반 지식도 특정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변화

해왔다. 이 네 편의 논문은 20세기 페미니즘이 대두하기 이전 임신과 출

산에 관한 지식의 일단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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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고학 자료를 통해 살펴본 여성의 출산｣(고일홍)은 출산이 고

고학에서 유의미한 연구주제로 성립되어온 과정을 검토하고, 과거 이른 

시기에 존재했던 여러 사회의 출산 지식을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

해 제시하고 있다. ｢조선 전기 태교론의 수용과 전개｣(김성수)는 동아시

아의 태교론이 고대로부터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의학적 견해뿐 아니라 이

상적 인간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 특

히 조선에서는 16세기에 성리학의 사회적 규범화가 가속화되면서 �소학�

과 함께 재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본성-양육 논쟁으로 본 �태교신기�｣

(이경하)는 ‘태’의 가변성에 대한 주장이 서구의 본성-양육 논쟁이 도달

한 결론이나 현대 유전학이 이룬 성과와 맞닿아 있다는 점, 또한 �태교

신기�가 ‘태’의 생물학적․유전학적 측면에도 주목함으로써, 주로 도덕

적 문제에 치중했던 유교 인성론이나 기존의 태교론과는 차별화된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다시 읽는 �프랑켄슈타인�｣(손현

주)은 여성작가인 메리 셸리가 실험실에서 인간을 창조하려는 프랑켄슈

타인의 시도를 18세기 당시에 유행하던 임신 출산에 관한 부인과적 의학

담론의 언어를 사용해 묘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성과 과학을 신

봉하는 산업사회의 문턱에서 잉태된 이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가 

태생부터 모순되고 전복적임을 드러낸다고 해석하였다.

이 네 편의 논문은 기획 및 집필 과정에서 �인문논총�의 집담회 지원

을 받았으며, 2013년 12월 20일(금)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

업단이 주최한 ‘제19회 문명연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바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제71권 제1호에 기획논문으로 게재됨을 밝힌다. 집담회와 

심포지엄에 함께 참여했던 이미숙의 논문 “전근대 일본의 ‘출산 부정’과 

‘여성 부정’”은 �인문논총� 제70집에 수록되었다. 

이 경 하


